
말미잘에서 실크섬유 추출
포스텍 차형준 교수팀, 단백질 재조합 후 섬유형태 가공

포스텍 연구팀이 말미잘에서 실크섬유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텍은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이 말미잘 단백질의 유전자를 재설계해 새로운 실크단백질을 만든 후

실크섬유를 제작하는데 성공했다고 11월8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럽과 미국연안에 서식하는 <스타렛 말미잘>이 가벼운 자극에도 팽창․수축하며 길이가 최대

5-10배까지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실크와 유사한 성질의 단백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말미잘의 유전자 서열을

분석했다.

말미잘 단백질은 실제로 거미실크 단백질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팀은 대장균을 통해 말미잘의 단백

질을 재조합해 실크 단백질을 만들고 섬유 형태로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텍은 “말미잘 실크단백질은 해양생물을 활용해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형준 교수는 “실크 단백질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 사례는

없다”며 “국내 말미잘 및 다른 해양생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는 국토해양부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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